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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한국어 교육 

---구동독에 중점 을 두고---

Holmer Brochlos/훌머 브로흘로스 
(본 대학교 동양어학과 교수) 

1.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뿌리 

1945 년 이전에 독일에서 출판되었던 한국에 관한 출 

판물이란 여행기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과 한국에 대한 

학술척 연구가 비교언어학연구부터 시작되었다. 이 분 

야의 대표척인 학자틀은 윌러 (F. W. K. Müller)와 코펠 

만(H. Koppelmann)이었다. 예수회 교도인 안드헤아 

스 에카료트(Andreas Eckardt)는 독일 사람a로서 처 

글 쓴 이 음으로 [거의 20 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연서 한국말올 

배웠으며 독일에서 처음으로 한글말 교과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1945 년 

이후 윈헨 대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대학교에 1957 년부터 

한국어 정교수직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한독사전， 독한사전， 한국어 문법 

둥 한국어학과 한국역사， 운화사에 대한 일련의 도서를 발표하였다. 

해방후 동독에서 한국학은 지역학(Regiona 1 wissenschaften)의 한 부문 

으로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어 교육은 처음부터 한국학의 토대가 

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동독과 북한 샤이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학 전문가， 한국어 번역 • 통역원에 대한 실천 기관에서의 요구 

가 점차척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높아 갔 

다. 얼반언어학과 인도게르만학의 대표 학자였던 하인리히 융커 (Heinrich 

F. Junker) 교수가 한국말의 언어 구조와 운법 • 어 음흔적 특정 을 연구하였 

으며 그 지식을 1951 년부터 통해1를련 홈볼트 대학교(Humboldt-Universi­

tãt)에셔 흥미 과목으로 동방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것올 동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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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련에서， 동독에서 한국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2. 동베를린에서의 한국어 교육 

동베를린 홈볼트대학교는 구동독지역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유일한 

시설이다. 

1954 년에 첫 대학생들이 한국말을 전풍과목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으 

며 1959 년에 졸업하였다. 이리하여 홈볼트대학교는 모스크바대학， 레닌 

그라드대학과 프라하대학교와 함께 한국학을 독렵적언 과목으로 교육하 

기 시작한 유렵에서의 첫 대학교의 하나이다. 언어학척인 교수와 연구사 

업을 통하여 하언리히 융커 교수는 그 후 종합척인 지역학으로서의 한국 

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척 조건올 마련하여 주었다. 그는 또한 1955 년에 

동독에서 처음으로 한국파 한국어에 대한 학술적인 도서를 집필하고 발행 

하였는데 제목은 ‘한국학 연구(Koreanische Studien) ’ 였다. 

홈볼트대학교 내 한국학은 1954년부터 196&년까지 중국학연구소와 동 

아시아연구소에 속해 있었으나 1968 년부터 1990 년까지 아시아학부(Sek­

tion Asienwissenschaften) 동아시 아 학과(Bereich Ostasien) 에 속해 있었 

다. 한국학 정규강좌칙이 1986 년에 신셜되었다. 

1989 년 가을혁명(개혁 운동)의 결파로 대학교 교육체계도 개현하게 되 

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동양학 충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의 권위와 독립 

성을 강화하려는 목척으로 1990 년 9 월 17 일에 훔볼트대학교에는 재구성 

된 아시 아 • 아프리 카 학과 CFachbereich Asien-und Afrikawissenschaften) 

안에 한국연구소(Korea -Institut)가 창렵되었다. 

이 연구소의 교육과정을 보연 현재 두 가지가 있다. 하냐는 천공과청 

(본과갱)으로 한국학이며 다른 하냐는 부천공과목으로 한국학이다. 앞으 

로 Diplom 과청a로 한국어 통역을 교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통독 
이후 교육과정을 서독체계， 구체척a로 말하연 서베를린 대학법에 따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소 한국학과청도 혐재 개연 중에 있다. 이 

것은 물론 지금 교육을 제대로 하는 데 치장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금 

년에는 1 학기에 한국어 집중강습(한:주간 16 시간)올 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금 본과청으로 업학한 학생 8 명이 창가한다. 이 외에도 여러 명이 기 

타 강의(한독번역， 한국문학， 한국역사， 한국시사문제) 둥에 참가한다. 

이와 같은 교육사업을 지금 북한에서 온 초빙 교원 1 영올 포함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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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 교직 원 〔갱 교수 1 명 , 부교수(Dozent) 1 명 , 상급 교원 (Oberassistent) I 명 , 

조교수(Assistent) 2 명〕이 보장한다. 그러나 앞으로 교직원들의 수가 감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물론 이것은 대학교와 베를련시 정부의 재정 문 

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의 수가 어떻게 발전하겠는가에 달려 있다. 

옛날 통독 제도하에서 입학한 학생에게 졸엽한 다음에 꼭 직장을 알선하 

여야 한다는 의무가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실천의 요구대로 참착되는 

수만 입학시켰다. 그래서 한국학에도 한 5 년 만에 한 번씩만 입학시켰는 

데 1960 년 이후 총 다섯 차례의 본과학생을 교육하였다. 그런데 지금 사 

정이 달라져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랍이라면 모두 다 입 

학시킬 수 있다는 형연이다. 

한국어 교채로 이전에 북한에서 만들어 낸 ‘조선어(류학생용)’라는 교과 

서를 써 왔는데 지금 이 연구소 상급교원인 벌프리트 헤르만(Wilfried 

Herrmann) 박사가 쓴 교과서 ‘한국어 기초(Grundkurs Koreanisch) ’ 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척인 교재로서 남한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교과서를 

사용한다. 사전은 남북한 사전을 다 같이 쓴다. 

통독 이전에 청치적인 원인에서 초래되던 북한과 북한에서 쓰는 말에 

대한 일방적인 펀향을 지금 점차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가장 큰 희망의 사항은 앞으로 남한 어느 대학교 내 한국학이 

나 독일어 문학， 혹은 다른 한국어 교육시설과 자매 관계를 맺자는 것이 

다. 동시에 1955 년부터 명양 낌일성 대학의 조선어문학부와 독일어문학 

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교육과 연구의 통일성에 관한 홈볼트의 이상에 따라 한국연구소 모든 

교직원들은 교육과 연구의 두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결과들 

은 학술출판울， 연구자료， 연구보도와 전문분석문에 반영되어 있다. 여 

기서 구체척인 정치 및 경제적 고문활동도 포항된다.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에서 번역학을 포함화는 한국어 · 

독일어 비교연구와 한국어교육방법론이다. 문학에서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고 말행하는 것이다. ‘심청전，’ ‘홍길동전，’ ‘홍부전，’ ‘운영천，’ 

‘박써 부인전，’ ‘채봉감별곡，’ ‘엄쩍정’ (1 권으로 된 것) 둥과 같은 작품들 

은 이미 독일말로 번역되었으며 금년부터 출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업과 정규학생 교육 이외에 졸업생 재교육도 하고 있으 

며 대중지향척인 학문활동도 척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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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서독에서의 한국어 교육 

서독에서 이전부허 대학교 공부의 자유， 전공선택의 자유가 실시되었 

기 때문에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학교육이 동독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었 

다. 한국학의 기본은 한국학을 천공과목으로 하는 보홈대학교와 뒤빙겐 

대학교이다. 보홈대학교 한국학은 국제적으로도 이름있는 고대 한국어 

전운가인 베 르너 자세 (Werner Sasse) 교수가 지 도하고 튀 빙 겐 대 학교 한 
국학은 훌륭한 출판물로 널리 알려진 한국민속학 전문가인 다터 아이케 

마이 어 (Dieter Eikemeier) 교수가 지 도한다. 또한 본 대 학교 동방어 세 미 
나에는 한국어과가 있는데 구기성 교수의 지도하에 일본어나 중국어 번역 

원올 전풍하는 학생들윤 2 차(후전풍) 과목으로 한국말을 공부한다. 여기 

서 한 학기에 50 여 명을 교육하는데 91 년 가을 학기부터는 2 차 천풍 과 

목이었던 한국어가 1 차전콩 과목이 된다. 서베를련자유대학교에 한스 

위 르겐 자보로프스키 (Hans-Jürgen Zaborowski) 교수가 한국어 를 비 롯 
한 여러 한국학관계 과목을 강의하는데 전풍과옥이나 부천공과목으로 아 

직 인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함부르크， 하이텔베르크， 콸른， 

뭔헨 둥과 갇은 대학교들에 한국어 강습소가 있다. 

4. 독일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 

독일의 통일 과정에 한국어 교육도 여러 모로 새로 조직하게 된다. 우션 

동서독 한국학도 하나의 체계로 망라시켜야 한다. 보홈과 튀벙겐， 베를린 

과 본 4개 도시는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의 중심치로 남아 있올 것 같다. 

이 외에도 함부르크에 있는 한국학을 금년 내에 크게 확장할 계획이다. 

거기에 신설할 C-4(가장 높은) 교수직은 이며 작년말에 모집했는데 아직 결 

갱되지 않았다. 함부르크는 독일의 제일 큰 항구도시이고 한국기업들이 집 

중된 도시이기 때뭄에 한국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망성 있는 유리한 장소 

로 명가펀다. 이 밖에는 바이에른(Bayern) 주 헤겐스부르크대학교에도 C-3 

이나 C-4 교수직을 신설하연서 한국어 교육을 새로 개척할 계획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척언 한국학의 기초가되는한국어 교육과 한 

국어 번역원 교육의 위치와 자척은 앞으로 독일에셔 상당히 올라갈 것으 

로 내다보인다_ 3 개 동방어를 보면 중국어는 조금 떨어치고 일본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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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그냥 같은 수준에 머무를 예청언 한펀 한국어의 가치가 높아갈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한반도의 청치척 문제와 그리고 21 세기의 기본 전망 

지대언 태평양 인접 지역의 경제척 강국의 하나언 한국을 독일에서 얼마 

나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5. 독일에서의 한국어 교육시설들의 주소 

1) Ostasiatisches Seminar, Freie Universitãt Berlin 

Podbielskiallee 42 W-I000 Berlin 33 

2) Korea-Institut, Fachbereich Asien-und Afrikawissenschaften Hum­

boldt-Universitãt 

Unter den Linden 6 0-1040 Berlin 

3) Fakultät für Ostasienwissenschaften, Ruhr-Universität 

Postfach 10 21 48 W-4630 Bochum 

4) Seminar für Orientalische Sprachen, Abteilung Korea 

Rheinische F riedrich -W ilhelms-U n i versi tãt 

Adenauerallee 102 W-5300 Bonn 1 

5) Seminar für Sprache und Kultur Chinas Abteilung Sprache und 

Kultur Koreas 

Von-Melle-Park 6 W-2000 Hamburg 13 

6) Sinologisches Seminar, Universität Heidelberg 

Sandgasse 7 W-6900 Heidelberg 

7) Ostasiatisches Seminar, Universität Kðln 

Albertus-Magnus-Platz W-5000 Kðln 41 

8) Institut für Ostasienkunde, Universitãt München 

Kaulbachstr. 51a W-8000 München 22 

9) Seminar für Sinologie und Koreanistik Universität Tübingen 

Herrenbergerstr. 51 W-7400 Tübingen 


